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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유가, 2006년 70달러 “충격”
KIET, GDP 최대 0.97% 감소 … 석유화학산업 타격 현실화 우려

국제유가가 배럴당 최대 80달러까지 상승하면 석유화학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.

산업연구원(KIET)에 따르면, 2006년 두바이(Dubai)유 가격이 배럴당 평균 60-80달러를 유지한다면 국내 산

업의 생산비는 평균 2.19-3.86% 상승해 국내 총생산(GDP)이 각각 0.55-0.97%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. 

전기․전자, 정밀기기가 각각 0.38%, 0.60%로 1% 미만인 반면, 석유․석탄, 석유화학은 각각 26.9%, 10.1%

로 제조업 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지

적되고 있다.

제조업의 석유 및 천연가스 비용 비중               (단위 : %)

구  분
석유류 비용 천연가스 비용

비중(%) 비중(%)

 석유 및 석탄 1 688 26.88 0 0.00

 석유화학 8 966 10.12 35 0.04

 전기 및 전자 548 0.38 79 0.06

 정밀기기 41 0.60 3 0.04

 수송 장비 618 0.83 33 0.04

 음식료 587 0.99 13 0.02

 자료) KIET

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유지하면 석유․석탄산업 및 화학산업의 부가가치는 각각 1.29%, 5.50%로 큰 

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나 제조업 중에서도 대표적 수출산업인 전기․전자 및 수송 장비는 0.19%, 0.46%로 고유

가의 영향을 적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. 

석유화학산업의 부가가치 감소가 두르러진 것은 산업 특성상 국제유가가 상승하더라도 원유 및 천연가스 등 

에너지 소비를 감축하기 어렵고 에너지 가운데 많은 부분이 연료가 아닌 원료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생산 자체

를 줄이지 않는 한 에너지소비 감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. 

특히,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에너지효율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에너지효율 제고를 통한 에너지 소비 감축

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.

정유산업은 아직 생산비 상승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경영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성장 둔화 및 수요의 

감소로 결국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.

KIET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산업부문의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 에너지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생산성 향상, 

비용절감 등 고유가 영향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. 

이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수익성 없는 범용제품의 생산 감축과 고부가가치 및 핵심제품에 대한 선

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 <박경수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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